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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스포츠

남녕고, 뉴욕 한복판서

한국씨름 알린다

8면
핫플레이스

푸른 들녘서 맞는 이국적 풍경

성이시돌목장

9면
이책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인 처서 도 지나가고 선선한 공기가

감도는 아침, 저녁을 맞으며 가을의 문턱에 계절이 서 있

음을 느낀다.

가을 길목에서 날씨가 심술이지만 이 가을장마 가 지나

고 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듯하다.

가을문턱에,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 알찬 주말을 보내도 좋겠지

만, 시간이 된다면 혼자만의 나들이도 추천한다.

어디를 갈까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다. 제주관광공사가

매달 내놓는 제주관광 10선만 살펴봐도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올해 선정한 9월 제주관광 10선 중에는

신풍리 마을, 녹남봉, 남주 해금강과 월평포구가 있다.

도내 팜스테이 마을 중 한 곳인 어멍아방 잔치마을 신풍

리는 고망낚시체험, 돌담쌓기와 집줄놓기 등 제주 문화 중

에도 전통이 살아있는 독특한 체험이 가능하고 마을 농산

물을 이용한 손두부나 낭푼비빔밥도 맛볼 수 있다. 10월에

는 마을해설사와 밭담길을 걷고 천연염색, 전통음식 체험

도 가능한 에코파티가 열린다고 하니 9월에 못 간다고 너

무 아쉬워하지는 말자.

올레 12코스의 경유지이자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에

자리잡은 녹남봉은 오름 분화구까지 10분이면 충분하고

큰 경사도 없어 걷는데 큰 무리가 없다. 작은 오름 정상에

서 바라보는 전망도 좋지만 굼부리를 가득 채운 꽃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꽃이 지기 전에 찾는다면 형형색색 화사한

백일홍 군락을 만날지도 모른다. 마을과 가까운 곳에 일본

군 진지동굴도 있는데,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잠시나

마 아픈 역사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하다.

덧붙여 오름 정상까지 15분이면 충분한 문도지오름도

있다. 고도가 낮은 오름이지만 정상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

면 시야가 뚫려 돌오름, 당오름, 마중오름 등이 한눈에 보

인다.

조금 더 걸을 수 있다면 금오름도 추천한다. 빠른 걸음

으로 왕복 1시간 정도 걸린다. 금오름은 정상에 왕매라고

불리는 화구호가 있는 제주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오름 중

하나다. 비가 와야 물이 고이는 탓에 때를 잘 맞춰야 물이

고인 왕매를 볼 수 있다.

올레 7코스를 걷다보면 남주 해금강을 만날 수 있다. 외

돌개와 황우지 해안 선녀탕에 가려 빛을 못 본 이곳은 원

래 동너븐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너른 바위 일대로 멀리

신선바위와 문섬, 범섬, 섶섬을 두고 새연교도 바라볼 수

있는 명소다.

언덕사이에 들어앉은 월평포구도 보석같은 곳이다. 포구

뒤편 바다는 아직은 덜 알려진 스노클링 명소이자 낚시꾼

들에게도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다.

9월에도 제주에는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넘쳐

난다. 제주관광공사가 소개한 축제 중에는 누웨마루 버스

킹 페스티벌(9월14일~10월5일, 매주 토), 서귀포 칠십리

축제(9월27~29일), 제주밭담축제(9월28~29일), 산지천축

제(9월20~22일) 등이 있는데 당장 9월 1일부터 청보리 축

제마을 가파도에서 가을 꽃축제 가 열린다.

10월까지 진행되는 가파도 가을 꽃축제 는 올해로 두

번째 열리고 있다. 가을을 맞은 가파도는 코스모스, 야생화

등 형형색색 꽃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청보리 물결이 출렁이는 봄의 가파도를 만끽했다면 이

번엔 꽃향기 가득한 가을의 가파도에서 잠시 휴식과 여유

를 즐겨보기를 권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